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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와친구들

조선인도일본인도아닌곽덕준,제피넣은추어탕즐겨

황인

미술평론가

재일교포원로화가

교토태생,한국말거의못배워

일본화과졸업후염색공장운영

70년대평면작업벗어나실험미술

부시등소재 대통령과곽 시리즈도

정상화소개로박서보와친분쌓아

김구림등한국미술인과교류넓혀

최근일본교토후시미에서만난곽덕준작가.그는교토에서태어났다. <사진황인>

왼쪽부터김나나-곽덕준부부, 박서보-윤명숙부부. 1974년서울에서(왼쪽). 곽덕준의대표작중하나인 대통령과곽 시리즈에속한작품인 레이건Ⅱ와

곽 (1985) <사진황인>

곽덕준(郭德俊)은 1937년 교토시 후시미구 오

오카메타니규호지에서태어났다. 그가태어난언

덕에서 조금 내려가면 JR 후지노모리(藤森)역이

나타난다.현재곽덕준이사는곳은거기서조금더

내려와야 한다. 게이한선 스미조메(墨染)역에서

언덕을오르다보면오른쪽에곽덕준의거처겸작

업실이나타난다.

곽덕준의 부친 곽술이(郭述伊)는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가계리, 모친정향이(鄭香伊)는대구근

처의경산출신이다.이부부는규호지근처에서농

사를짓고살았다.규호지는지대가높아멀리북쪽

으로교토시내가내려다보인다. 후지노모리역위

에 서서 북쪽을 향하면 히에이잔(比叡山)이 보이

고서쪽으로는교토분지를둘러싼높은산들이원

경으로 펼쳐진다. 남쪽으로는 가까이 후시미모모

야마성이늠름하게서있다.소년곽덕준은그풍경

속에서하루를보내었다.

저울다룬작품,구겐하임찬사받기도

먼산위로저녁노을이지면언덕위에서곽덕준

을찾는아버지의소리가들렸다. 덕준아, 밥무로

오이라. (덕준아, 밥 먹으러 오너라.) 일본인들만

사는동네의고요함을깨는너무나큰소리의경상

도사투리였다.소년은그투박한호출이조금부끄

럽기도하였다.

당시조선인들은주로교토역남쪽의구조,십조

에몰려살았다.가모가와강하류근처에는염색공

장을운영하는조선인들도더러있었다. 곽덕준이

태어나살던오오카메타니규호지는가모가와강을

사이에두고구조,십조와는십리상거다.조선인이

거의살지않는마을이었다. 그래서인지곽덕준은

한국말을배우지못했다.조선인사회에도,일본인

사회에서도곽덕준은합류하지못했다. 고독은평

생그를따라다녔다.

해방이되던해곽덕준은후지노모리소학교2학

년생이었다. 근처 모모야마소학교로 전학하여 졸

업했다.모모야마중학교를거쳐히가시오카고등학

교 미술공예과정 일본화과를 졸업했다. 염색공장

을운영했다. 23세의곽덕준은 3년간심한폐결핵

을앓게된다. 생사를다투던그는환상을보았다.

물위를걷는예수님의모습이었다.

1960년대후반까지평면작업을하던곽덕준은

1970년대가되자개념적인실험미술을하기시작

했다. 1970년에는저울위에저울을올려놓아, 저

울이사물의무게를측정하는주체일뿐만아니라

자신의무게도측정되는객체가된다는역전의상

황을보여주는작품을내놓았다.이작품은당시방

일한구겐하임미술관의큐레이터에드워드프라이

에게찬사를받았다. 이시리즈의작품중 1988년

작인 10개의계량기는현재과천국립현대미술관

야외에설치되어있다. 1971년, 어릴때부터매일

보던히에이잔의정상에올라공기를채집하여일

본전역의미술인들에게보내었다. 수취인이공기

를빼낸시간과장소의기록을다시우편으로받는

메일아트 작업이었다.

1970년대중반부터는 대통령과곽 시리즈의작

품을했다.타임지에나온대통령후보사진의하반

부에거울을갖다댄다음곽덕준의머리옆에카메

라를놓고사진을찍는다.사진의위는대통령의얼

굴이아래는거울에비친곽덕준의얼굴이반반씩

나오게 한 사진이다. 포드부시레이건클린턴 등

이등장했다. 미국대통령으로집약되고상징되는

세계와나의관계에숨어있는환상을폭로하는작

품이었다.

외롭던곽덕준에게한국인선배가생겼다. 1969

년부터 고베에 정착한 화가 정상화(1932~)였다.

정상화는곽덕준을서울의박서보(1931~2023)에

게소개했다. 전남고흥출신의김나나(金那那)에

게는서울신촌에사는사촌언니가있었다.그녀는

박서보의부인윤명숙과친했다. 윤명숙은곽덕준

과김나나가맺어지길원했다.마침서울을방문한

곽덕준이신촌창전동박서보의화실에와있었다.

김나나가박서보의화실을찾아갔을때, 박서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 옆에 곽덕준이 서 있었

다.윤명숙이찰떡을내놓자.곽덕준은일체의주저

함도없이냉큼집어다먹었다.김나나에게는곽덕

준의그런행동이순수한모습으로다가왔다.

김나나에게 곽덕준의 마음이 달아올랐다. 박서

보에게자신의마음을솔직하게고백했다. 김나나

도곽덕준에게호감이있었다.부친의허락을받는

일이걸렸다.화가와의결혼은불안한미래를약속

하는일이나마찬가지였다. 김나나의부친은경기

고를졸업하고일본에서유학한엘리트로세종문화

회관뒤에서예학원을운영하고있었다. 곽덕준의

경력을본부친은매우흡족한표정을지으며그자

리에서선뜻결혼을허락했다.

1971년, 두사람은지금살고있는스미조메역

근처의작업실에서신혼살림을시작했다. 마당을

들어서면 왼쪽의 작은 집이 본채이고 정면의 큰

집은기모노염색공장이었다.공장을드나드는직

원이최대 8명이된적도있었다. 일주일에한번

은 교토에서 가까운 고베의 정상화를 찾아갔다.

지금은공장자리가응접실겸작품보관소로되어

있다.

곽덕준이 한국을 처음 찾은 것은 1960년대 후

반이다. 해방전에교토후시미에서같이살던작

은 아버지는 진주에 정착했다. 곽덕준은 진주에

짐을 풀고 본향인 산청군 생비량 가계리를 찾았

다.이때까지는아직한국미술계와는아무런접촉

이없었다.

정상화, 박서보를통해한국미술계와접점을찾

은 곽덕준은 한국미술작가들과의 만남이 잦아졌

다. 1973년에는서울에서곽훈, 김차섭을만났다.

1975년 미국으로 간 곽훈은 서울을 들렀다 다시

LA로돌아갈때도쿄에내려신칸센을타고교토

로가서곽덕준을만나곤했다.만나기로한교토역

의 출입구를 서로 잘못알아한시간동안헤매는

동안에곽훈을찾는구내방송이교토역에울려퍼

지는촌극이벌어지기도했다.

1973년에는김구림(1936~)이도쿄에와서2년

간머물렀다.이미한국에서안면을튼김구림이었

다. 김구림은교토를자주찾아왔다. 곽덕준의집

에며칠씩머물기도했다.김구림과함께있다가도

염색물의배달이있으면곽덕준은자전거를몰고

집을 나서야 했다. 곽덕준이 1970년에 개인전을

한 교토의 16갤러리에 김구림도 개인전을 가졌

다.둘은나이도비슷했고실험미술을한다는공통

점도있었다.청춘들은교토의밤거리를함께쏘다

녔다.

10개의계량기 국립현대미술관전시

곽덕준은재일교포화가곽인식(1919~1988)과

돈독한 관계였다. 1974년 박서보가 도쿄에 왔다.

곽덕준 부부는 박서보를 만나기 위해 생후 4개월

된둘째딸리리를안고동경으로갔다. 그곳은곽

인식의 개인전 오프닝이었는지도 모른다. 곽인식

과친했던작곡가길옥윤이나타났다.패티김과헤

어진 직후의 길옥윤은 다시 동경으로 활동무대를

옮겨혼자서쓸쓸하게살아가고있었다. 길옥윤은

마치자신의딸을안아보듯,어린리리를안고마냥

좋아했다.

곽덕준과 한국 미술인과의 만남이 폭넓어졌다.

화가윤형근(1928~2007)이교토의집에찾아와서

이틀을 머물렀다. 김복기, 김진두 등 많은 한국의

미술인들이교토의곽덕준을찾았다. 곽덕준은이

대후문에오피스텔을하나구하기도했다.서울을

찾아가면 이대원(1921~2005)이 반겨주었다.

1996년 곽덕준이도쿄유라쿠쵸의아사히신문미

술관에서개인전을할때이대원부부가찾아와주

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곽덕준은 한국에 대한

기억의원풍경이없다.그런데어머니가해주던음

식만큼은몸이끈질기게기억하고있다. 경남사람

들은미꾸라지를간다음배추우거지등을넣어맑

게 추어탕을 완성한다. 여기다 제피(초피)가루를

넣는다. 여전히많은한국인들이살아가는교토의

구조,십조에는한국식추어탕가게가있다.곽덕준

부부는거기서추어탕을사와서먹는데제피를듬

뿍 넣는 게 곽덕준의 버릇이다. 싸한 추어탕에서

덕준아밥무로오이라하는아버지의목소리가터

져나오는듯하다.

곽덕준은 2012년 기독교인이되었다. 주일마다

집에서가까운가정교회를찾아가는게부부의큰

기쁨이다.

<광주일보와중앙SUNDAY제휴기사입니다>

황인미술평론가로활동하고있으며전시기획과

공학과미술을융합하는학제간연구를병행하고

있다. 1980년대후반현대화랑에서일하면서지금

은거의작고한대표적화가들을많이만났다.


